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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5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 도 자 료

담당부서 : 서울대공원 조경과 관리부장 김정선 02-500-7001

조경과장 강종희 02-500-750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5쪽 누리집 http://grandpark.seoul.go.kr

 서울대공원 , 봄을 물들이다....다채로운 정원과 꽃의 향연 펼쳐!

- 100여개의 정원이 물들인 봄날의 감동, 시민의 감탄과 호응 이끌다

- 테마가든내 약 1,000㎡ 규모의 공간에 9,000본에 달하는 모란과

작약이 시민들을 맞이하는 중, 5월 중순 작약 만개 예상

- 앞으로도 색다른 경관 조성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

여가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 나갈 예정

□ 서울대공원(이하 ‘대공원’)은 봄을 맞아, 공원 곳곳을 다채로운 매력

정원과 화려한 꽃으로 가득 채웠다. 이번 봄, 대공원은 자연이 전하는

여유와 감동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.

□ 대공원은 2021년부터 ‘꽃의 숲 프로젝트’를 본격 추진하여, 지금까지

100여 개의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해왔다. 단조로웠던 녹지에 사계

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을 더하며 공원의 풍경을 한층 풍성하게 바꿔온 결

과, 2023년에는 산림청이 주관한 ‘올해의 정원상’을 수상하고, 2024년

에는 ‘아름다운 도시숲 50선’에 선정되는 등 정원 조성의 우수성을

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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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 역시 다채로운 매력정원을 새롭게 선보이며, 대공원을 찾는 시

민들에게 다양한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.

○ 대공원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했을 때 동선별로 맞이하는 순서대로

보면, 대공원역 1번 출구 주변에 첫 번째 “길섶정원”이 조성되었

다. 이곳은 다년생 야생화와 화관목을 식재하여 공원을 찾는 이들

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환영의 공간으로, 일상 속 사계절의 변화를

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.

길섶정원 전경과 근경

○ 두 번째 “풀내음정원”은 장애인주차장에서 치안센터로 이어지는 주

요 동선에 조성되었다. 숲길을 거니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

려, 사계절 다양한 꽃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선

사한다.

풀내음정원 전경과 근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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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세 번째 “무궁화 한뼘정원”은 관리사무소에서 산림치유센터로 이어

지는 길목에 조성되었다. 작지만 정성이 깃든 이 공간은, 누구나

쉽게 무궁화와 야생화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시민들의 일상

속 자연 체험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.

무궁화 한뼙정원

○ 네번째 “수국정원”은 서울랜드 맞은편 잔디광장에 조성되었다. 다채

로운 색감의 수국과 화관목을 식재해 여름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

할 예정이며, 상시 이용객이 붐비는 공간에 자연의 화려함을 더할

것으로 기대된다.

수국정원 전경과 근경

○ 다섯째 “소나무휴 정원”은 동물원 내 기린식당 앞에 마련되었다. 다

양한 식물과 아늑한 쉼터를 구성해,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

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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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휴 정원 전경과 근경

□ 테마가든에서는 약 1,000㎡ 규모의 모란·작약원에서 9,000본에 달

하는 모란과 작약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. 4월 말부터 모란이 피기

시작해 5월 중순에는 작약이 바통을 이어받아 서울대공원의 봄을 한

층 더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모란은 ‘꽃 중의 왕’이라 불리며 부귀와 건강, 장수를 상징하는 고귀한

아름다움을 지녔고, 작약은 ‘수줍음’을 뜻하는 꽃말처럼 부드럽고

풍성한 꽃송이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.

○ 두 꽃은 비슷해 보이지만, 모란은 겨울에도 줄기가 살아 있는 나무

이고, 작약은 매년 새롭게 싹을 틔우는 여러해살이 풀로, 생태적

차이 또한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.

□ 아름답게 만개한 모란과 작약을 감상하며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

하고, 인생사진도 남기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. 특히, 화려하고

품격 있는 동양의 꽃을 배경으로 남기는 특별한 추억은 서울대공원에

서만 누릴 수 있는 봄날의 선물이 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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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마가든 모란, 작약원

□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“서울대공원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번 봄의 정원과

꽃들이, 시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쉼표와 특별한 감동이 되기 바라며,

앞으로도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

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”고 말했다.


